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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지린보도) 중공(중국공산당)이 파룬궁을 박해한 18년 동안 연길시(延吉市) 파룬궁수련생 우춘옌(吳春延)은 여러 차례 불법 감금과 고문•학대를 당해, 구타로 치아가 다 부러졌다. 2016년 3월, 경찰은 문을 부수고 그의 집에 들이닥쳐 가택을 수색하고 함께 공부하던 수련생을 납치해갔다. 주희옥(朱喜玉)과 안복자(安福子)가 불법 판결 당했고 우춘옌은 그 후 반신불수가 되었으며 2017년 6월 억울하게 사망했다. 


우춘옌 (한족, 1959년 출생) 연길시 건축설치회사(建築安裝公司) 전기기술자다. 2001년 1월 1일 그는 베이징 톈안먼(天安門) 광장에 가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현수막을 펼치며 진상을 알렸다가 베이징 둥청구(東城區) 구치소에 갇혔고 잔인무도한 박해를 당했다. 4, 5명 경찰이 욕설을 퍼부으며 경찰봉으로 그를 혹독하게 구타했다. 이후 사흘 동안 앉지도 서지도 못했다. 죄수복을 입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타당해 우춘옌은 잔등에 큰 얼음덩이를 지고 있는 것 같았다. 그 기간에 우춘옌은 전기침을 찌르고 전기곤봉으로 충격하고 고춧가루 물을 주입하는 등 고문을 당했다. �  우춘옌은 베이징에서 약 보름 동안 박해 당했고 이후 연길시 구치소로 끌려와서 불법 노동교양처분 받았다. 연길시 610은 그의 직장과 집에다 각각 5천 위안(한화 약 86만 7천 원)을 내놓으라고 핍박해 합계 1만 위안의 이른바 ‘벌금’을 내놓도록 했다. 


우춘옌은 노동교양소에서 파룬궁을 연마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보증서’를 쓰지 않았다. 경찰은 혹독하게 구타하며 사흘 동안 잠자지 못하게 했다. 신 바닥으로 얼굴과 입을 후려쳤고 말하지도 눈을 감지도 못하게 했다. 경찰 리원빈은 심지어 우춘옌 모친이 보는 앞에서 신 바닥으로 우춘옌의 얼굴을 쳐 입에서 피가 흐르게 해 노인을 괴롭혔다. 무더운 날 작업으로 온몸에 시멘트 석회가 묻었으나 피부를 상하게 하려고 일부러 씻지도 못하게 했다. 몸에선 악취가 풍겼고 화장실에서 작은 쪽걸상에 앉히는 벌을 당해 엉덩이는 문드러졌다. 수련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매우 열악한 독방에 1주 넘게 가두고 하루에 작은 옥수수떡 2개를 주었다. 독방은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워 신체에 대한 손상이 아주 컸다. 감금 기간 강제로 그에게서 채혈해 신체검사를 실시했다. �  2002년 1월, 우춘옌은 주타이 노동교양소로 옮겨져 계속 박해를 당했다. 같은 해 3월 말, 주타이 노동교양소에서는 견정한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강제로 전향시키려고 시도했다. 악인 탕보(唐波)가 신발 바닥으로 우춘옌의 얼굴을 때려 얼굴이 변형되고 치아가 다 부러졌다. �  2003년 3월, 연길시 진학(進學)파출소 경찰 4명이 우춘옌의 집에 들이닥쳐 불법으로 집을 수색했다. 대법 서적을 강탈했고 그를 진학파출소로 납치했다. 잔혹하게 고문하며 자백을강요했다. 이번엔 노동교양처분 2년 박해를 당했다. 


우춘옌은 또다시 주타이 노동교양소에 불법 감금돼 여전히 참혹한 박해를 당했다. 경찰 장신(張新)은 우춘옌에게 두 다리를 벌리게 하고 다리 사이에 80cm 되는 침대를 놓고 가로타게 하고 수갑으로 손을 채운 후 달아맸다. 동시에 한 교도관이 그의 다리를 안쪽으로 각각 밀고 다른 한 사람은 그의 겨드랑이를 간지럽히고 또 다른 사람은 발바닥을 간지럽혔는데 아주 황당하고 저질적인 혹형이었다. 2005년 우춘옌은 강제로 채혈 당했으며 노동교양 기간을 초과해 감금당했다. �  우춘옌이 여러 차례 납치돼 감금과 고문학대를 당하는 바람에 가족도 심한 상처를 입었다. 특히 경찰이 모친의 앞에서 그를 호되게 때려 모친에 대한 상해는 아주 컸으며 게다가 610경찰이 계속 소란하여 놀란 모친은 뇌졸 증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생활을 스스로 처리할 수도 없게 됐다. �  2016년 3월 3일, 파룬궁수련생 7명이 우춘옌의 집에서 파룬궁서적을 공부하고 있을 때 연길 국가보안대대 정철수(鄭哲洙) 등이 사복을 입고 갑자기 뛰어들어 신분증도 보이지 않고 무슨 법률 절차도 무시한 채 수련생 7명을 하남(河南)파출소로 납치했다. 대법 서적, 진상 자료, 컴퓨터, 녹음기, 플레이어와 천 위안의 현금 등을 강탈해갔다. �  저녁 7, 8시쯤, 가족이 찾아와 석방을 요구한 사람은 풀려났고 기타 수련생은 계속 불법 감금당했다. 3월 4일 오후 두 시쯤, 경찰은 파룬궁수련생을 세뇌반에 가두고 그들 각 사회구역 사람이 와서 책임지고 지키게 했다. 3월 15일, 유다(배신자)가 수련생에게 세뇌를 시작하고 그들에게 신앙을 포기하는 이른바 ‘5서’를 쓰도록 핍박했다. 3월 22일 오전, 연길 국가보안대대 정철수 등사람은 또 수련생을 심문하고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했다. 저녁 7시쯤, 성에서 사람이 왔고 7시 반쯤, 모든 파룬궁수련생을 석방했다. �  비록 20일 사이에 7명은 모두 집에 돌아왔지만 그러나 경찰은 우춘옌, 주희옥, 안복자 세 사람에 대해선 6개월 동안 ‘거주지 감시’ 처분을 했다. 4월 20일, 연길시 공안국 국가보안대대 경찰과 시 검찰원 인원이 우춘옌, 안복자, 주희옥 세 명을 강제로 그들을 연길시 검찰원으로 데려고 가서 무슨 문건에 서명하라고 핍박했지만 그들은 거부했다. �  2016년 12월, 우춘옌은 신체에 병업 상태가 나타났다. 12월 27일,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인원들이 안건을 해제한다는 명목으로 주희옥과 안복자를 법원으로 불러서 개정했다(우춘옌은 신체 상태로 인해 가지 않았음). 안건을 해제한다고 선포하여 두 사람은 당장에서 집으로 돌아왔다. �  하지만 2017년 4월 7일, 연길시 법원은 주희옥과 안복자에 대해 각각 4년과 3년의 불법 형을 선고했다. 주희옥은 당장에서 감금됐고, 안복자는 그날 신체 상황이 좋지 않아 석방됐다. 5월 11일 주희옥은 지린성 여자감옥으로 납치됐다. �  이번에 여러 명 파룬궁수련생이 우춘옌의 집에서 납치당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교란을 당했기에 잔혹한 박해를 당한 적 있는 우춘옌은 매우 큰 압박을 느꼈고 이로 인해 신체가 마비됐다. 가족에서 병원에 보내 치료했으나 결국 2017년 6월 우춘옌은 한을 품은 채 억울하게 사망했다. 











2017년 6월 초순, 산둥성 치샤시 중차오(中橋)개발구 파출소 경찰이 잇따라 파룬궁수련생 리진메이(李進敏) 집, 왕청즈(王成芝), 첸가오거(前高格)장의 천페이펑(陳培風) 집, 와거우(窪溝)촌의 쉬밍란(徐明蘭)의 집, 둥거우(東溝)촌의 량(梁) 씨 수련생의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 집에 들어서자 곧 사진 찍고 파룬궁수련생에게 파룬궁을 수련하겠는지 하지 않겠는지 물었다. �   경찰이 파룬궁수련생 리진메이 집에 뛰어들어 소란을 피울 때 리진메이는 말했다.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은 모두 좋은 사람입니다.” 경찰이 말했다. “우리도 당신들은 모두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당신이 수련하지 않겠다고 서명을 하면 우리는 영원히 당신을 찾아오지 않겠습니다.” 리진메이는 말했다. “당시 의사는 내가 식도암에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파룬궁을 수련하고 저는 좋아졌는데 어떻게 수련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가 수련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렇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20년 동안 병도 없고 안 좋은 일도 없었어요. 제가 직장을 정년퇴직했다면 나라에 얼마나 많은 의료비를 절약해줬겠어요!” 경찰이 물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칠십이 넘었어요.” “정말 그렇게 안 보여요.” 경찰이 말했다. “그럼 수련하겠다고 서명하세요.” 리진메이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계속 수련하겠다.”라고 서명했다. 리진메이는 경찰에게 말했다. “꼭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쩐싼런하오!(真善忍好!)’를 기억하세요.” �  경찰이 파룬궁수련생 왕청즈의 집에 뛰어 들었으나 집에 사람이 없었다. 경찰이 문 앞에서 바람을 쐬고 있는 이웃들에게 물었지만 모두 “우리 마을에는 이런 사람이 없어요.”라고 했다. 경찰이 몇 번이나 다시 물었지만 이웃들은 여전히 “우리 마을에는 이런 사람이 없어요.”라고 했다. 경찰들은 떠날 때 감탄하며 말했다. “당신들은 정말 좋은 사람이군요.” ◇





장백산천지                     제310호                        제4면


        　








사진뉴스： 


네덜란드 꽃차 행진, 민중들과 아름다움을 나누다 �  2017년 9월 2일, 네덜란드 수련생들은 북부도시 엘데(Eelde)에서 거행한 5킬로미터 성대한 꽃차 행진에 참가했다. 연꽃이 가득찬 금색 대법선은 민중들로 하여금 중국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감수하게 했다. 엘데 꽃차축제는 네덜란드에서 꽃차 전시가 가장 큰 문화축제 중 하나이다. ◇








캘리포니아 상원의원 조엘앤더슨이 집회에서 말하다. “오늘 저는 여러분(파룬궁수련생들)과 함께 중국공산당의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박해와 소름 돋는 반인류범죄를 비난합니다.” �





[밍후이왕]많은 서양인들의 마음속에는 인권 박해를 반대하는 것을 인간세상의 이치로 보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얼마 전 캘리포니아 상원은 결의안 하나를 통과시켜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장기적인 박해를 비난했다. 하지만 중국영사관은 오히려 파룬궁을 모함하는 선전으로 미국인들을 세뇌시키고 캘리포니아 상원의원들의 근무에 간섭하려 시도했다. 이에 대해 2017년 9월 8일 오전, 100명에 달하는 샌프란시스코 지역 파룬궁수련생들과 지지자들이 중국공산당 샌프란시스코 주재 영사관 앞에서 집회를 개최해 중국공산당 영사관이 박해를 해외까지 확장하는 것을 비난했다. �  캘리포니아 상원의원 조엘 앤더슨은 집회에서 말했다. “SJR 10결의안은 지난 주 상원 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SJR 10결의안은 상원의원 조엘 앤더슨이 발의했고 또 다른 두 명의 민주당 하원의원과 공화당 하원의원 두 명이 연합서명 했다. 그중 캘리포니아 하원의원 랜디 보펠을 포함한 의원들은 파룬궁에 대한 중국공산당 정권의 잔인무도한 박해를 비난했다. �  결의안이 통과된 후 상원은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편지에는 파룬궁수련생들을 사악하게 모함했다. 이 편지는 샌프란시스코 중국영사관에서 보낸 것이었다. �  앤더슨 상원의원은 말했다. “중국공산당이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는 사람들을 분노케 합니다. 그리고 중국공산당은 이런 행위를 캘리포니아까지 연장했습니다. 이런 교란 행위는 사람을 경악하게 하며 이는 인권에 대한 침범입니다.” . � 앤더슨 의원은 또 말했다.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의 형제자매를 지지합니다. 우리는 나서서 집단학살죄를 반대하는데 이는 캘리포니아의 가치관입니다.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걸어 나와 중국공산당의 만행을 반대하고 평화로운 반박해 행동을 지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  캘리포니아 제71선거구역 하원의원 랜디 보펠은 당일 집회에 지지 편지를 보냈고 그는 편지에서 말했다. “파룬궁은 평화로운 공법입니다. SJR 10결의를 통과시켰고 우리는 힘을 다해 그런 평화와 인내 및 선량함을 준수하는 사람들을 보호합니다. 우리는 중국공산당이 자신의 행위를 검토하고 그들이 중국인에 범한 만행을 인정할 것을 독촉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정의로움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인간들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


（문/리뤄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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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식물원 대형배자 장관을 이루다 �…2017년 9월 9일, 오스트리아 파룬따파 수련 심득교류회 기간 일부분 파룬궁수련생들은 시드니 왕립 식물원 잔디밭 우에서 ‘법정천지(法正天地)’를 배자해 수련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표현했다. 식물원은 시드니항 해만에 위치해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 인접하고 있으며, 수많은 진기한 꽃과 풀을 재배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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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정상인지 말씀해보세요?!” �,,[밍후이왕] [대륙투고] 그날 10시경, 햇볕이 유난히 맑고 아름다웠다. �  베이징 모 지역 중심가의 번화한 상가 앞 계단에 연세 지긋한 노인 10여 명이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다. 나는 그들 곁을 지나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 �  한 노인이 말했다. “지금 어떤 일은 참 이상하네요. 우리 위층에 무던한 아주머니가 살고 있는데 엊그저께 경찰에 붙잡혀 갔어요. 들리는 말로는 그녀가 길가는 사람들에게 ‘진(眞)ㆍ선(善)ㆍ인(忍)’을 선전하고 좋은 사람으로 됐기 때문이라네요. 이게 왜 잘못인가요?!” �  다른 노인이 말했다. “자! 보세요. 우리 건물에 쓰인 ‘좋은 사람이 되어 평안을 보장하자’는 표어를 사람들이 긁어내느라 벽이 다 구멍 나게 생겼어요.” 노인은 지팡이로 나체광고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그런데 큰 거리에 여자를 끌어안는 광고를 세워놔도 남녀노소 다 보게 되는데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요. 창피해요! 이게 정상입니까?!” �  ‘중국공산당의 부속 조직에서 탈퇴’ 오른손 들고 선서 �  [밍후이왕] [대륙투고]  수련생 A는 모 회사에서 경비 일을 하고 있다. 회사 동료들은 그가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고 심태가 평온하고 휴식시간에 항상 책을 본다는 것을 알고 있다. �  하루는 회사 책임자가 그가 무슨 책을 보는지 궁금해서 찾아왔다. A는 당당하게 자신은 파룬궁을 수련한다고 말하고 책임자에게 진상을 알리고 ‘3퇴’를 권했다.(중국공산당과 그 부속 조직인 공청단과 소선대에서 탈퇴) �  당시 이 책임자는 ‘3퇴’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대법이 좋다고 생각했고 또 집에 가서 보겠다고 하면서 A에게서 ‘전법륜’을 빌려갔다. �  그 후부터 이 책임자는 시간만 있으면 A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전에 이해되지 않던 많은 문제를 물어보았다. 수련생은 재차 그에게 ‘3퇴’해야 평안을 보장한다고 알려주었지만, 그는 “나는 귀신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  마침 저녁이어서 A는 책임자를 데리고 실외 공지로 나가서 말했다. “보세요. 지금 이 곳에 아무 사람이 없지요?” 그리고 다시 책임자를 데리고 당직을 서는 상황실로 와서 감시기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여기를 보세요.” 책임자가 보니 놀랍게도 방금 한 사람도 없던 실외 공지에 많은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다. �  A는 책임자에게 말했다. “사람의 눈은 일정한 범위의 물건만 볼 수 있고 이 범위를 초과하면 사람의 눈으로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물건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카메라는 확대하는 기능이 있기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적인 물건을 확대해서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  이 책임자는 깨닫고 말했다. “그래요. 많은 것을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꼭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요.” 책임자는 엄숙하게 오른손을 번쩍 들고 말했다. “나는 견결히 이미 가입했던 중국공산당 사당(邪黨)의 부속조직인 공청단과 소선대에서 탈퇴하겠습니다.” �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이 일하겠다고 오면 또 채용하겠다.” � [밍후이왕] [대륙투고]  중국공산당 ‘양회(兩會)’전에 둥베이 모 시 구위(區委) 직원이 대법수련생이 일하고 있는 곳의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었다. “당신들 그곳에 모모모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장이 말했다. “모르겠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자신을 구위서기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말했다. “모모모는 파룬궁을 수련합니다.” 사장이 곧 말했다. “파룬궁을 수련하는데 어떻단 말입니까? 그들은 탐오도 하지 않고 사사로이 개인이익도 챙기지 않고 일도 잘하기에 나는 쓰는 것입니다.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이 일하겠다고 오면 나는 또 채용하겠습니다.” � 구위서기는 사장에게 곧 ‘양회’가 개최되니 좀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  
































